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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양한흐름의교차, 도시와농

촌의공존, 근대와현대의불분

명한 만남 등의 모습은 어수선

한 모습이 아니라 도농사생의

네트워크가 공존하고 있는 거

라 생각한다. 과거에는 속도의

느림으로 인해서 제한된 공간

을 움직였다. 그래서 전체적인

네트워크에 많은 접점공간이

형성되었으며 이곳은 상업공

간으로 사용되었으며 또한 다

른 지역과의 교류의 장으로써

성장하였다. 우리는 이러한 접

점공간에 과거의 네트워크의

흔적을 이용하여 접점을 새로

이 활성화 시켜 도농상생의 네

트워크를만들고자한다. 

난 오늘
나루터를 건너다. .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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